임신/상상임신

강아지가 임신을 하면 기쁨과 동시에 여러가지 걱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임신에 대해 제대로 배운다면 걱정은 하지않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강아지가 언제 임신을 했는지 날짜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은 나중에 출산을 할때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격한 운동이나 트레이닝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상상임신

가끔 호르몬변동에 민감한 강아지들은  실제로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호르몬 변동에 의해서 몸에서 임신을 한줄 착각을 하고 실제로 임신한 것처럼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증상들로는  젖이 나온다든지 보금자리를 만든다든지 복부가 팽창이 되거나 심지어는 출산하는것 처럼 증상을 나타낼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상상임신증상을 보인 강아지들은 지속적으로생리를 할때마다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아지를 임신 시킬 계획이 없다면 중성화수술을 시켜주는것이 강아지가 다시 임신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재발되는것을 예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단 생리를 한다든지 상상임신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중성화수술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심한증상이없다면  3주안에 이런 증상은 보통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호르몬변동이 정상적으로 안정될때 까지 기다리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증상이 3주후에도 지속되거나 심하다면 치료를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또한 젖이 나오는 증상을 나타낼때에 강아지의 유두를 계속 건드리거나 자극을 시킨다면 젖이 나오는것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젖이 여기저기 흘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힌다든지 그곳에 반창고를 붙히는 행동등은 오히려 유즙분비를 더욱 더 활발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강아지들은 유두를 혼자 핥을수도 있는데 그런 행동 또한 젖이 나오는 것을 더욱 더 자극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방지 하셔야 합니다. 
강아지 임신 준비

만약에 강아지를 임신 시킬 계획이 있다면 어미 강아지의 건강상태는 괜찮은지 강아지가 비만 상태인지는 아닌지 먼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통해 확인을 하시고 임신을 하기 전에 살을 뺀후에  임신을 하는것이 알맞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은 어미강아지나 새끼 강아지 모두에게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때가 되었다면 임신하기 전에 미리 다 맞쳐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임신을 할때는 주사를 맞지 못하지만 어미가 모유수유를 시작할때 초유에 새끼강아지가 필요한 모든 면역체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쳐서 어미개에게 항체수치가 최고점일때 초유를 새끼강아지가 먹을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미강아지가 정기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는다면 지속적으로 스케줄에 맞쳐서 주셔도 뱃속에 강아지나 수유를 할때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벼룩예방약은 나이가 어린 새끼 강아지나 임신한 어미강아지에게사용하셔는 안됩니다. 특별히 임신한 강아지에게 써도 안전한 벼룩예방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capstar, revolution)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미강아지가 임신을 3주정도 한다면 약간 구역질이나 입맛이 떨어지는 증상을 나타낼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정상적인것이고 대략 일주일후에 없어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증상들이 어미개에게  지속된다든지 활동량이 많이 떨어진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미 강아지가 임신을 하고 35일정도 후에는 어미강아지에게 필요한 칼로리량이 증가합니다. 보통 어미 강아지가 평소에 필요한 음식에 2배정도를 더 늘리시면 됩니다. 또한 나중에어미 강아지가 모유수유를 시작한다면 어미 강아지의 음식을 PUPPY FOOD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임신초기  때부터  PUPPY FOOD로 천천히 바꾸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음식을 바꾼다면 강아지가 설사나 구토를 할수 있기때문에 미리 천천히 새로운 음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새끼들에게 수유를 하기 시작한다면 보통에 3배로 늘리시면 됩니다. 가끔 강아지가 임신을 하면 비타민을 보충해야한다든지 칼슘을 늘려야 하는지 궁금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강아지에게 필요한것은 균형적인 영양분이지 특정한 영양분으로 한정되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좋은 품질에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균형있게 섭취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임신한 강아지에게 잘못된 영양분섭취는 예를 들어서 칼슘을 보충 한다든지 비타민을 과잉섭취하는것입니다. 칼슘만 늘린다면 신진대사에 불균형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보충제를 준다면 자연적인 칼슘 호르몬 을 억제할수가 있습니다.나중에 모유생산을 할때 정말로 칼슘이필요할때는 어미강아지의정상적인 호르몬 균형이 깨져있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은 그냥 칼슘을 따로 보충 해주지 않으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비타민을 과잉섭취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 새끼들에게 해로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칼로리를 늘리실때는 따로 다른 음식을 주시는것보다 강아지가 먹고 있는 사료에 양을 늘려주시는것이 균형된 영양분 섭취를늘리실때에 제일 적합합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가끔 강아지가 임신을 했을때 평소에 먹지 않던 사람음식을 줘서 입맛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입니다. 
임신한 강아지 돌보기
만약에 집에 다른 강아지와 같이 거주한다면 어미개의  임신기간이50일정도될때 다른 강아지와보금자리를따로 마련해줘서 다른 강아지와 격리를 시키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어미강아지의 외출또한  금하셔야 합니다.  임신 마지막 3주와 출산한후에 처음 3주 합해서 6주동안은 어미강아지나 새끼 강아지 모두 다른 강아지와의 접촉을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새끼강아지가 이시기에 감염될수 있는 바이러스 중에 포진(HERPES  VIRUS)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새끼강아지에게 감염이 된다면 아주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할수가 있습니다.  어미강아지가 이 바이러스에게 감염이 됬을경우에는 가벼운 감기정도의 증상만 있지만 임신을 했을때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유산을 할수도 있고 갓 태어난 강아지가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미강아지말고는 새끼강아지의 나이가 6주가 될때까지 철저히 격리를 시켜야합니다. 

강아지의 임신기간은 63일정도인데 58일에서 68일까지 강아지마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이 45일정도 쯤에는 강아지새끼들의 뼈가 X -RAY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마리가 나올지 미리 알아두실려면 이때 X-RAY를 찍으시면 됩니다.  더 빠른 시기에 임신여부를 알고 싶다면 초음파검사를 25일정도후에 한다면 강아지새끼들의 심장이 뛰는것을 볼수가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몇마리인지 알아내는것은 더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어미강아지가 몇마리의 새끼를 임신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어미강아지가 출산이 끝났는지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아지가 출산할 시기가 된다면 강아지의 온도를 항문으로 재는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체온이 100도 밑으로 떨어진다면 출산을 24시간안에 할수있습니다.  출산이 시작된다면 강아지가 떨기 시작하고 숨을 헐떡이고 구토를 하거나 불안해할수가 있습니다.  이런증상은 정상적인 증상입니다. 

출산이 시작되면 어미강아지는 45분에서 60분에 한마리씩 출산을 10분~30분마다 위축을 함께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축이 30분이나 60분정도 지속되고 강아지가 출산을 하지않는다면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를 출산했고 4시간이 넘게 지나도 강아지가 나오지 않고 강아지 뱃속에 강아지 새끼가 더 있는것을 안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항문으로 체온을 잿는데 체온이 떨어지고 24시간안에 출산이 시작되지않는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임신기간이 70일이 지났는데도 출산이 시작되지 않아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출산후 돌보기

출산이 끝나고 질분비물이 8주정도까지 지속 될수 있습니다. 질분비물은 초록색이나 어두운 붉은색이나 갈색의 분비물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염증이 있다면 강아지가 열이나고 냄새가 나는 질분비물이 나오거나 식욕을 잃고 새끼강아지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젖생산이 줄어든다면 자궁염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증상이 있다면 강아지가 태반이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생겼거나 출산할때 상처가 생겼기 생길수가 있습니다. 

모유수유 시작하면서 어미개의 유두는  유선염에 감염이 될수가 있습니다. 유선염에 걸린다면 빨개지고 딱딱하며 아플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선염에 걸려도 아픈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미개가 유두가 쓰라리기 때문에 새끼강아지들이 젖을 먹는것을 방지할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미개가 방지한다면 새끼강아지들이 유선염에 걸린  젖꼭지로 부터 모유를 먹는것이 중요합니다. 새끼강아지들이 그곳에서 젖을 먹으면서 감염물질들을 행궈내기 때문입니다. 유선염에 걸린 젖에서 젖을 먹어도 새끼강아지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새끼강아지들은 처음 일주일간은 별로 활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끼강아지가 항상 울고 젖을 잘 먹지 않고 다른 새끼강아지들이 잠을 잘때 자지 않는다면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끼강아지들의 몸무게가 하루에 5%~10%정도 늘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새끼강아지들은 6주가 될때까지 수유를 먹어야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718-224-7387

